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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는 여름철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후적 특성이 있으며, 이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의 분포 및 군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연구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강수량과 이들 분류군의 분포 및 군집에 대한 관계와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단
순히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과 강수량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일부 진행되었으나 강우빈도와 강수량이 산지 수계
의 습지와 계곡 등 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분
포 현황에 대한 생태 연구를 함에 있어 객관적인 분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외부요인에 의한 환경변화가 적은 점봉산 
장기생태연구 대상지에서의 결과를 기반으로 일별 누적 강수량과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군집 간의 상관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29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각 조사일을 기준으로 조사일, 조사일 이
전 3일,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간의 누적 강수 자료를 각각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산간계류에
서는 조사일 기준 약 20일 이전부터의 누적 강수량이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종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산지습지는 강수량과의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핵심용어 :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점봉산, 장기생태연구, 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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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후변화는 지난 세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극한호우의 증가, 강우의 시공간적 

분포 변화 등 강우 양상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Sun et 

al., 2021; Kim et al., 2023). 즉 기온 상승에 따라서 점차 

강우의 패턴이 급변하고 있는데, 강우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

으며 강우의 시공간적 분포는 보다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Wasko and Sharma, 2016; Kim et al., 2023).

수생물 군집은 수생태계의 구조적 및 기능적 특성을 통합

하여 생태계의 건강성을 대변하므로 생태학 연구에서 수생생

물을 사용하는 것은 환경 변수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Rosenberg and Resh, 1993; Bonada 

et al., 2006; Weigel and Robertson, 2007; Resende et al., 

2010).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담수생태계에서 종과 개체

수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생

태계의 원활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Rosenberg and 

Resh, 1993). 또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교란에 의한 

분류군별 반응이 다양하므로 서식환경의 변화 관찰을 위한 

모니터링 수행에 유용한 지표생물로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

고 있다(Chadd and Extence, 2004; Jun et al., 2012).

일반적으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강우 후 유속 및 유

량 등 서식지의 수리‧수문학적 특성이 변화하면서 군집의 상

태나 종의 분포 양상에 영향을 받는다(Theodoropoulos et 

al., 2017; Kim et al., 2018a). 특히 산지하천에서는 강우의 

강도가 높을수록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다양성과 풍부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im et al., 

2018b). 또한, 강우는 하천수의 유입량을 증가시키고 수위와 

유속을 높이면서 하상의 미생물 활동을 촉진하는 동시에(Di 

Cesare et al., 2017), 용해된 유기물질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Liu et al., 2024). 이와 같은 변화는 저서성 대형무척

추동물의 서식지와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우는 하

천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Allan, 1995). 이러한 국내외 연구 결과는 산지 수계의 생태

계에서 강우 강도가 높을수록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군집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섭식기능군(functional feeding 

groups; FFGs)은 유충 또는 약충 단계에서의 수서곤충에 대한 

분류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수생태계에서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분류하는 생태적 접근방법이다(Ro and Chun, 2004). 이에 

따라 섭식기능군은 먹이 자원을 획득하는 방법에 따라 썰어

먹는무리(shredders, Sh)와 주워먹는무리(collector-gatherers, 

CG), 걸러먹는무리(collector-filterers, CF), 긁어먹는무리(scrapers, 

SC), 잡아먹는무리(predators, Pe), 찔러먹는무리(piercers, Pi)

로 유형화할 수 있다(Cummins and Klug, 1979; Merritt 

and Cummins, 1996). 하천생태계의 다양성은 먹이사슬(food 

chain)의 복잡성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수생태계의 전반적인 

환경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섭식기능군 개념을 유용

하게 적용할 수 있다(Ro and Chun, 2004). 예를 들어 Vannote 

et al. (1980)은 하천의 종적 구배(longitudinal gradient)에 

따라서 여러 환경조건과 함께 먹이자원의 유형이 변화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섭식기능군 조성

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하천연속성(river continuum concept)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개념에 더하여 섭식기능

군은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기 위한 생물모니터링에 대하

여 유용하고 효과적인 지표로서의 가치가 많은 연구를 통하

여 입증되고 있다(Kerans and Karr, 1994; Rawer-Jost et 

al., 2000; Jun et al., 2012).

현재까지 국내외 강우에 따른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생태

연구는 일부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어 왔으나(Bae and Park, 

2009; Mesa, 2012; Lee et al., 2014; Cinéas and Dolédec, 

2024), 장기간에 걸친 강우의 강도나 빈도 변화에 따른 산지 

수계의 장기생태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산지 수계의 계류와 정수역의 습지를 구분하여 저서

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전반적인 분포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강

우가 미치는 군집의 영향을 종다양성과 섭식기능군 측면에서 

Abstract

Most temperate Asian regions experience monsoonal climates that play a critical driver in stream ecosystems, 
significantly affecting stream environments such as the hydrologic regime and geomorphology. Consequently, the 
distribution and abundance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could be determined depending on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monsoonal rainfalls. This is the same case in Korea. However, there is little information on the effects of 
rainfalls on benthic macroinvertebrate communities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was aimed i) to compare the 
distribution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in highland wetlands and mountain streams, and ii)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cumulative precipitation and their diversity in Mt. Jeombongsan. Biological data were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obtained by field surveys for 29 times from 2016 to 2023. Rainfall data were 
classified as 3 days, 5 days, 10 days, 15 days, 20 days, 25 days and 30 days prior to the survey date. Precipitation was 
concentrated in summer season (July and August) in every survey year, approximately 46.9% of the total annual 
precipitation. Highland wetlands showed the lowest taxa richness with the highest proportion of Odonata, whereas 
mountain streams displayed the highest taxa richness with the high number of Ephemeroptera and Trichoptera. Our 
results confirmed that the cumulative precipitation for 20 days prior to the survey date was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benthic macroinvertebrate diversity in mountain stream sites. This study is expected to establish a long-term 
biological monitoring plan and to be used as basic information for selecting indicator species.

Key words : Benthic Macroinvertebrates, Mt. Jeombongsan, Long-Term Ecological Research,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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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산지 수계에 대한 깊이 있는 생

물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 변화 관찰의 측면에서 

지표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조사지점 및 조사시기

국립생태원은 장기생태연구를 위한 강원권 중점지소로 강

원도 인제군 소재의 점봉산 일대를 선정하였으며 환경-생물

간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물질순환과 식

생, 조류, 수생생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NIE, 2023). 해당 지역은 설악산국립공원과 인접하

며 1982년 우리나라 최초로 지정된 UNESCO 생물권 보전

지역(Biosphere Reserve)에 위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대

낙엽수림이 잘 발달하여 있으며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인위적 

외부 교란요인이 없어 보전가치가 높다(Lee and Cho, 

2000). 장기생태연구의 일환으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에 

대한 현장조사는 점봉산의 단목령 남사면에 위치하는 산지습

지 제3구역 일대를 중심으로 계류와 습지의 주요 지점을 대

상으로 수행하였다.

조사지점은 생물서식환경이 다른 유수생태계 및 정수생태

계에서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출현양상과 강우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군집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계류 2개소(산지습지 유입 전, St.1; 산지습지 유출 후 타 지

류와 합류 후, St.3) 및 습지 1개소(산지습지 내부, St.2)를 선

정하였다(Fig. 1).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7개년

(2022년에는 사업 미실시로 자료 부재) 동안 축적한 조사 결

과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조사연도별 최소 2회(2021년)

에서 최대 6회(2016년)로 총 29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수행

하였다(Table 1).

2.2. 현장조사 및 동정

모든 조사지점에서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정량 및 정

성적인 방법을 병행하여 채집하였다. 즉 계류에서는 Surber 

sampler(30cm×30cm, 망목 1mm), 정수역의 산지습지에서

는 D-frame net(폭 30cm, 망목 1mm)을 이용하여 정량적으

로 조사지점별 3회 반복 채집하였다. 또한, 정성조사는 지점 

내 전체적인 생물다양성을 파악하고자 여러 형태의 미소서식

처(예: 침수된 나뭇가지와 낙엽층, 소, 수변부의 돌 등)를 대

상으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서식 특성을 고려하여 뜰채

(hand net, mesh size 1mm)로 채집하였다. 채집한 시료는 

현장에서 95% 에틸알코올에 고정하였으며 실험실에서 

sorting 작업 후 70% 에틸알코올에 고정 보관하였다.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표본은 최근 발표된 국내외 문

헌을 참고하여 동정하였다. 수서곤충 중 파리목 깔따구과

(Chironomidae)는 국내 문헌의 분류학적 한계로 인하여 과

(Family) 수준에서 분류하였다(NIER, 2019). 출현종의 학명

과 국명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제공하는 국가생물종목록

(2023)을 따랐다. 특히 종목록은 과거 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위하여 동종이명(synonym)을 관련 문헌에 근거하여 재정리

하였으며 형태적 특징에 따라 임의로 분류되었던 깔따구과는 

“하천 수생태계 현황조사 및 건강성 평가 지침(NIER, 

2019)”에 근거하여 모두 과 수준에서 재정리하였다.

2.3. 강우경향 분석

강우에 따른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Fig. 1. The survey sites in Mt. Jeombongsan.

Table 1. survey months from 2016 to 2023 in Mt. Jeombongsan.

Year J F M A M J J A S O N D
2016 ● ● ● ● ●
2017 ● ● ● ● ●
2018 ● ● ● ●
2019 ● ● ● ●
2020 ● ● ● ●
2021 ● ●
202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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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연구대상지가 위치하는 인제군(강원특별자치도 인제

군 인제읍 남북리; 기상대 지점번호 211)의 일별 강수량 자

료를 기상청(www.weather.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군집은 유량과 유속 등 

수문학적 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Jun et al., 2016; Kim 

et al., 2018b).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각 조사일을 기준으로 

조사일 이전 3일(D3)과 5일(D5), 10일(D10), 15일(D15), 

20일(D20), 25일(D25), 30일(D30) 동안의 누적 강수량과 

강우일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2.4. 공통출현종 및 상관관계 분석

각 조사지점 간의 공통출현종은 Ro and Chun (2004)에서 

제시한 방법에 근거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기 위한 

생물모니터링에 대하여 유용하고 효과적인 지표로서 많이 활

용되는 섭식기능군을 분석하였으며(Kerans and Karr, 1994; 

Rawer-Jost et al., 2000; Jun et al., 2012), Larsson (2021)

의 기법을 활용하여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였다.

강수량 및 강우일수와 채집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출

현양상 및 섭식기능군 등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ver. 27)를 활용하여, Pearson의 이변량 상관

계수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점봉산 일대 강우 현황

점봉산이 위치한 강원도 인제군 일원의 전체 조사 기간에 

대한 일평균 강수량은 9.7mm이었으며, 조사일 이전 누적 강

수량은 D3이 0~103.8mm, D5가 0~126.3mm, D10이 

0~155.6mm, D15가 0~211.9mm, D20이 0~228.1mm, 

D25가 0~404.5mm, D30이 1.8~540.2mm이었다. 특히 2020

년 9월은 약 10일 간격으로 연이어 발생한 태풍 ‘바비’와 ‘마

이삭’ 등의 영향으로 전체 조사 기간 중에서 가장 많은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였는데(Fig. 2), 두 태풍은 대기 중에 많은 

수증기를 함유하여 고기압이 발달하였으며 느린 이동속도로 

인하여 심한 강풍과 집중호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특징이 

있었다(Kim et al., 2021). 모든 조사연도는 공통적으로 총 

강수량의 약 46.9%가 7월부터 8월에 집중되어 전형적인 온

대 몬순기후의 강우 특성을 보였다.

Fig. 2. Precipitation in Inje-gun and number of species at each survey site (A, St.1; B, St.2; C, S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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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분포 특성

전체 조사시기에서 확인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St.3

에서 총 87종으로 가장 다양한 종이 출현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St.1에서 78종이었고 산지습지 내부에 위치하는 St.2에서는 

28종으로 출현종수가 가장 적었다. 군집 구성은 St.1과 St.3에

서 청정한 계류의 지표생물군인 EPT분류군(Ephemeroptera, 

Plecoptera, Trichoptera)의 출현빈도와 개체밀도가 현저히 

높았으며, 이 중에서 날도래목의 종수가 각각 25.6%와 25.3%

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였다. 반면, St.2는 별박이왕잠

자리(Aeshna juncea)와 백두산북방잠자리(Somatochlora clavata) 

등을 포함하는 잠자리목이 25.0%로 출현종 구성비가 가장 

높아 전형적인 정수환경의 출현양상을 보였다(Fig. 3). 특히 

St.2에서는 모든 조사시기에 대한 우점종이 산골조개(Pisidium 
coreanum)로서 타 출현종에 비하여 개체밀도가 현저히 높았

는데, 본 종은 고산습지를 비롯하여 용천수나 발원지와 같이 

서식지 특성이 비교적 명확한 종이다(Jun and Kwon, 2024). 

Fig. 3. Species composition of major taxa by survey site.

이처럼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계류와 산지습지에서 종 구

성과 분포 특성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조사지점별 

출현종수는 St.1에서 16종~33종의 범위로 평균 26.7(±3.4)

종이었으며, St.2에서 2종~10종의 범위로 평균 5.8(±1.8)종

이었고, St.3에서 17종~36종의 범위로 평균 27.8(±4.5)종이 

출현하였다(Fig. 2).

조사지점별 섭식기능군의 출현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걸러

먹는무리(CF)는 St.1에서 6종, St.2에서 2종, St.3에서 5종이 

출현하였으며 모든 지점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한 종은 산골조

개(P. coreanum)로 1종이었다(Fig. 4A). 잡아먹는무리(Pe)는 

St.1에서 27종, St.2에서 14종, St.3에서 26종이 출현하였으며, 

산골플라나리아(Phagocata vivida), 장수잠자리(Anotogaster 
sieboldii) 등 6종이 3개 지점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하였다

(Fig. 4B). 주워먹는무리(CG)는 St.1에서 14종, St.2에서 3종, 

St.3에서 16종이 출현하였으며, 깔따구류(Chironomidae 

sp.), 실지렁이(Limnodrilus gotoi) 2종이 3개 지점에서 공통

적으로 출현하였다(Fig. 4C). 썰어먹는무리(Sh)는 St.1에서 

17종, St.2에서 6종, St.3에서 19종이 출현하였으며, 굴뚝날

도래(Semblis phalaenoides), 토우민강도래(Nemoura tau) 

등 5종이 3개 지점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하였다(Fig. 4D). 긁

어먹는무리(SC)는 유수역인 St.1과 St.3에서만 각각 13종, 20

종이 출현하였으며, 봄처녀하루살이(Cinygmula grandifolia), 

바수염날도래(Psilotreta kisoensis) 등 12종이 2개 지점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하였다(Fig. 4E). 

3.3. 강우에 따른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출현 양상

유량이나 유속 등의 수문학적 환경조건은 저서성 대형무척

추동물 군집구조와 종의 출현 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인자이다(Sandin, 2003; Jun et al., 2016). 아울러 

Fig. 4. Comparison of species number among surveyed sites according to functional feeding group (A, CF; B, Pe; C, CG; D, Sh; E,
SC; Blue letters, the numbers of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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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rainfall)는 수체의 수문학적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 강우량이 증가할 경우 유량과 유속이 증가함으로써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서식공간인 하상 구성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출현종수와 개체수 감소를 유발한다는 많은 연구가 

보고되었다(Brewin et al, 2000; Mesa, 2010; Chattopadhyay 

et al., 2021).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조

사일 이전의 강우일수와 강수량이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출현종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산지습지에 해당하는 St.2 지점은 모든 기간별 누적 강수량

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이는 해당 지점이 산

지습지 내부에 위치하는 정수환경으로서 흐름이 없고 낙엽층

이 풍부하여 강우량이 증가할수록 유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서식환경의 변화를 유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계류의 St.1과 St.3의 두 

조사지점은 거의 모든 강수량 조건에서 출현종수와 비교적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2). 즉 St.1은 조사당일 

이전 3일(D3)에서부터 30일(D30)까지의 모든 누적 강수량 

조건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p<0.05), St.3은 25일 이

전(D25)의 누적 강수량을 제외한 모든 강수량 조건에서 음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분석 결과 산간계류는 조사

일 기준 약 20일 이전부터의 누적 강수량이 저서성 대형무척

추동물 종수에 영향을 미쳤으나, 산지습지에서는 누적 강수

량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Table 2).

한편, 누적 강우일수와 출현종수와의 상관관계는 St.3에서

만 조사일 이전 3일간의 강우일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p<0.05), 그 외 지점 및 누적 일수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p<0.05) (Table 2).

결과적으로 산지 수계에서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누

적 강수일수보다는 누적 강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

며, 강수량에 의한 영향은 정수환경의 산지습지보다는 유수

환경의 계류에서 뚜렷하였다.

3.4. 강수량과 섭식기능군별 상관관계 분석

앞선 결과에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출현종수는 현장조

사 이전의 누적 강수량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임에 따라

서 누적 강수량 및 섭식기능군 종수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

고자 하였다. 전체 조사지점 중에서 계류 두 지점(St.1, St.3)

에서만 잡아먹는무리(Pe)와 썰어먹는무리(Sh) 등 일부 섭식

기능군에 대해 강수량과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였다. 즉 St.1

은 잡아먹는무리의 종수가 조사일 이전 3일, 5일, 10일, 20

일에 대한 누적 강수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p<0.05), 

St.3은 3일, 5일, 10일, 15일, 20일의 누적 강수량과 음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p<0.05). 보전상태가 양호한 우리나라 산간

계류에서의 잡아먹는무리는 대체로 강도래과(Perlidae)와 물

날도래과(Rhyacophilidae) 등으로 이루어지는데(Jun and 

Kwon, 2024), 이들 분류군은 여울을 주요 서식처로 하기 때

문에 유속과 유량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쉽게 유실될 수 있

다(Benedict, 2020). 점봉산 일대 수계에서의 잡아먹는무리는 

쇠측범잠자리(Davidius lunatus) 및 장수잠자리(Anotogaster 

sieboldii)의 잠자리목(Odonata)과 한국강도래(Kamimuria 
coreana) 및 그물강도래(Megarcys ochracea)의 강도래목

(Plecoptera) 등과 같이 개체 크기가 큰 분류군이 다수 포함

되었으며 이러한 종은 다른 종과 비교하여 유속 증가에 더욱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Ro, 2002).

또한, St.1에서는 썰어먹는무리(Sh) 종수가 조사일로부터 30

일까지 모든 누적 강수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St.1에서 출현한 썰어먹는무리 17종 중 10종(58.8%) 이 강도

래목(Plecoptera)에 속하는 종으로, 출현한 4개 과(꼬마강도

래과, Leuctridae; 민강도래과, Nemouridae; 민날개강도래

과, Scopuridae; 흰배민강도래과, Capniidae) 모두 Ro and 

Chun (2004)의 기준에 따른 상대적 저항력과 회복력이 각각 

2로 매우 낮은 점수를 보이는 분류군이다. 이들 분류군은 하

천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 등 대형 유기물질을 썰어먹는 습성

을 가지고 있으며, 강한 강수에 의해 하천의 유기물질이 쓸

려 내려감에 따라 이를 섭식하는 분류군도 함께 유실되었거

나 일정 기간 서식지 이동을 하게 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

된다(Krno et al., 2015; Theodoropoulos et al., 2017).

한편, 주워먹는무리(CG)는 누적 강수량과 출현종수와의 

상관관계가 대부분의 조건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Table 3). 

이는 꼬마하루살이과(Baetidae)와 깔따구과(Chironomidae) 

등이 포함되는 주워먹는 무리(CG)는 저항력과 회복력이 높

아 불안정한 환경에 특히 잘 적응할 수 있는 특성에 의해

(Jacobsen and Encalada, 1998) 누적 강수량과 유의미한 상

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axa richness and the cumulative precipitation patterns prior to field survey dates
at each site

Precipitation Site D3 D5 D10 D15 D20 D25 D30

(A) Cumulative 
precipitation

St.1 -0.525** -0.544** -0.490** -0.513** -0.502** -0.404* -0.490**

St.2   0.075   0.023   0.066   0.001   0.035   0.110   0.099

St.3 -0.582** -0.578** -0.512** -0.511** -0.459* -0.303 -0.409*

(B) Number of 
cumulative precipitation 

days

St.1 -0.329 -0.221 -0.292 -0.181 -0.090 -0.132 -0.157

St.2 -0.177 -0.274 -0.103 -0.125 -0.229 -0.137 -0.141

St.3 -0.440* -0.276 -0.355 -0.273 -0.161 -0.190 -0.266

1) D3~D30: Cumulative precipitation (A) and a number of cumulative precipitation days (B) for 3 to 30 days prior to field survey dates.

2)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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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점봉산 산간계류 및 산지습지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분

포현황을 누적 강수량과 강우일수와 연관하여 분석하였다. 

누적 강수량과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출현양상 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 산간계류에서는 조사일 기준 약 20일 이전부터의 

누적 강수량이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종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산지습지는 강수량과의 상관성을 보이

지 않았다. 또한, 산간계류는 누적 강수일수보다는 강수량에 

더욱 큰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분포양상과 강수량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향후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분포현황 조사 시 조사시기 선정 및 

변화양상 분석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점봉산 일원의 수계는 인위적 요인에 의한 오염 우려가 적

어 장기생태연구에 매우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로지 자연적 요소에 의한 생태계 변화양상을 파악하

기에 유리하다. 향후 강우 강도에 의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

물 분포 양상 변화 연구를 추가로 진행한다면 더욱 면밀한 

수계 관리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군집

의 반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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